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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패션은 미용과 함께 신분, 지위, 혼인 여부, 개인 성향 등을 표현하는 시각적 수단이며 과거의 생활습관까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실용문화 유산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 정장, 
하이힐, 모자, 장갑, 핸드백, 목걸이 등과 같은 패션도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하면서 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봉건적 가치관과 고정관념에 저항하면서 시대적 선도성을 발휘한 일제 강점기 신여성은 혁신적 여성상의 모
범이며 21세기 과학기술의 급진적 발전에 부응하는 여성성의 표본을 제시하기 때문에 진정한 양성평등(兩性平等) 사회
를 향한 원동력이자 발전적 미래설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한다.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에 대하여 
뷰티 전공 여대생 관점으로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하여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립한 여성성의 표본 제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현대 여성들의 자존감 정립과 성공하는 혁신적 여성성의 확고한 기틀도 마련되리라 사료된다. 
주제어 : 신여성, 패션, 미용, 여성성, 자조론

Abstract  Fashion is a visual means of expressing identity, position, marital status, personal inclination, 
etc. along with beauty, and it is an important practical cultural heritage that can infer past lifestyle 
habits. In modern society, fashion such as women's suits, high heels, hats, gloves, handbags, necklaces, 
etc., as well as beauty such as hair, make-up and nail art. It is a model of innovative women's prize 
and presented a sample of femininity that responds to the radical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it is a driving force for a genuine gender equality society. 
It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futuristic future design.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factors of 
women 's sexuality from the viewpoint of beauty college students in the fashion style of the newcomers, 
makes it possible to present a sample of women' s sexuality that establishes constructive self - help 
theory. It is thought that a solid foundation of femininity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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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광속(光速)으로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

대를 맞고 있으며, 현대인의 가치관과 사회규범도 시시각
각 변화하고 있다. 패션(fashion)은 미용(美容)과 함께 
본인의 신분, 지위, 혼인 여부 등을 표현하는 사회질서의 
수단이며 당대 민속, 회화, 문학과 같은 생활습관까지 엿 
볼 수 있는 귀중한 실용문화(實用文化)으로 전통적 가치
를 제공하고 있다[1]. 여성의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와 
같은 미용뿐만 아니라 여성 정장, 하이힐, 모자, 장갑, 핸
드백, 목걸이 등의 패션스타일은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경쟁력을 배가(倍加)시키는 긍정적 요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개인의 역
량과 함께 반드시 겸비해야 필수요건으로 정착되었으며, 
패션과 미용 분야는 더욱 전문화되는 추세이다[2].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 도처(到處)에 만연한 현실 속에서 외양
으로 표출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도 날로 
증가 추세이며[3], ‘외모는 곧 경쟁력’라는 사회적인 풍조 
속에서 현대인의 외모 열풍과 함께 화장품과 패션시장은 
활성화를 맞고 있다[4].

일제 강점기의 일반 여성들은 피동적, 노출적, 기호적, 
매혹적 여성을 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성향으로 규정하였
으며, 이러한 여성성은 패션으로 승화되었다[5]. 반면 신
여성은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전통에 저항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지닌 반(半) 패션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혁신적 여성상의 모범을 보인 신여성은 21세기 과학기술
의 급진적 발전에 부응하는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
립한 여성성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여성성에 대한 또 다
른 지배적인 여성성은 여성사회 개념의 변화를 암시하며
[6], 이는 진정한 양성평등(兩性平等) 사회를 향한 원동력이
며 발전적인 미래설계를 위한 발판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되는 
여성성을 뷰티 전공 여대생의 관점에서 요인 분석을 하
였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사회 내에서 현대 여
성의 발전적 가치관 및 혁신적인 여성성에 관한 정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대 여성의 자존감 
정립과 성공하는 모범적인 여성성 정립의 시발점(始發點)
으로 작용하리라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2.1 측정 도구의 구성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의 특징 중 여성성
을 발산하는 요인 분석을 위한 측정 도구는 총 8문항으
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모두 미용학을 전공으로 
하는 여대생으로 설정하였다.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에 관한 인식 4문항과 학년, 연령, 거주
지 유형, 결혼 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성성에 관한 인식 문항의 신뢰도
(Cronbach_a)는 0.794로 0.7 이상 수준을 나타내어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2.2 자료의 분석방법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종합대학교 뷰티학 전공 여대

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령된 128개의 설문지 중 무
응답이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5부는 제외하여 총 123개
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
하여 통계분석 패키지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통계검증에 있어서 유의수준은 모두 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첫째,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일제 강점기 신여성
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
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division frequency
(persons)

Composition 
ratio (%)

grade
1 49 39.8
2 25 20.3
3 33 26.8
4 16 13.0

age
20-23 98 79.7
24-26 16 13.0

27 years old or older 9 7.3
Type of 
residence

Metropolitan city 71 57.7
Small cities 32 26.0

Farming and fishing village 20 16.3
Marital status single 116 94.3

married 7 5.7
p<0.0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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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123명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학년별로 1학년은 49명(39.8%), 3학년 33명
(26.8), 2학년 25명(20.3%), 4학년 16명(13.0%) 순이며 
연령은 20-23세 98명(79.7%), 24-26세 16명(13.0%), 
27세 이상 9명(73%)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형태는 광
역시 71명(57.7%), 중소도시 32명(26.0%), 농어촌지역 20
명(16.3%) 순이었고, 결혼 여부는 미혼 116명(94.3%), 기
혼 7명(5.7%)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표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20대 초반, 
광역시 거주, 미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신여성 패션스타일에
    서 지각되는 여성성을 파생하는 요인 분석 

조사된 123명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
라 일제 강점기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
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함께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 검정이란 명목형 변수
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통
계적 검증방법이다. 

3.2.1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이 착용한 서양식 스커트는 단순

한 서양식 치마가 아닌 서구 근대사회가 낳은 전반적인 
문화현상과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속성이나 사회적 특징
을 의미한다[7]. 1920, 30년대 여성 패션의 특징은 서구 
모더니즘과 기능주의의 흐름을 따르는 현상으로 인하여 
미국이나 일본처럼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졌는데[8], 이러
한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Table. 
2에서 제시된 것으로 진취성 34.1%, 자존감 26.8%, 사
회적 독립성 26.0%, 창의성 13.0% 순으로 나타났다. 학
년과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5),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학년에 따른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성의 차이는 3
학년의 경우 자존감을 느낀 학생이 3.0%로 1학년 44.9%
와 4학년 37.5%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9.4%로 타 학년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연
령대에서는 24-26세의 진취성이 56.3%로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 유형과 결혼 여부에 따라서 차이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Self-este
em

Initiativ
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y χ²

(p)
All frequency 33 42 32 16

25.0
36

(0.00
3)

ratio(%) 26.8 34.1 26.0 13.0
1 Grade frequency 22 10 10 7

ratio(%) 44.9 20.4 20.4 14.3
2 Grade frequency 4 12 5 4

ratio(%) 16.0 48.0 20.0 16.0
3 Grade frequency 1 16 13 3

ratio(%) 3.0 48.5 39.4 9.1
4 Grade frequency 6 4 4 2

ratio(%) 37.5 25.0 25.0 12.5
20-23 age frequency 29 31 25 13

11.2
01

(0.08
2)

ratio(%) 29.6 31.6 25.5 13.3
24-26 age frequency 0 9 6 1

ratio(%) 0.0 56.3 37.5 6.3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4 2 1 2
ratio(%) 44.4 22.2 11.1 22.2

metropolitan 
city

frequency 20 24 19 8
2.68

4
(0.84
7)

ratio(%) 28.2 33.8 26.8 11.3
Small cities frequency 6 12 8 6

ratio(%) 18.8 37.5 25.0 18.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7 6 5 2
ratio(%) 35.0 30.0 25.0 10.0

single frequency 30 39 32 15 2.81
6

(0.42
1)

ratio(%) 25.9 33.6 27.6 12.9
married frequency 3 3 0 1

ratio(%) 42.9 42.9 0.0 14.3
p<0.05

Table 2.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western skirt wear

 
3.2.2 신체 윤곽선의 강조
패션은 인간의 삶과 자아(自我)를 창조하는 완전한 비

주얼 예술형식이며, 사회적 위치와 도덕적 차원을 전달하
는 가장 가시적인 이미지 매체이다[9]. 현대사회의 변화
에 가장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미국 신여성의 
영향을 받은 주름 잡힌 짧은 치마인 플래퍼는 1920년대 
일제 강점기 신여성들이 즐겨 입으면서 독특한 외모와 
성향을 표출하였다[10]. 점진적으로 블라우스와 스커트
를 착용한 신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스커트 길이는 1920
년대 후반에는 무릎까지 짧아졌으며, 코트는 허리에 벨트
를 착용되면서 웨이스트 라인의 플레어가 드리워진 여성
적 패션스타일이 유행하였다[11].

신여성 패션스타일의 특징 중 신체 윤곽선 강조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Table 3과 같이 자존감 34.1%, 진취
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
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
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
한 결과 학년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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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2, 3, 4학년의 경우 진
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인 반면 1학년은 
8.2%에 그쳤다. 또한 자존감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1학
년 53.1%, 4학년 43.8%인 반면 2학년은 20.0%, 3학년
은 12.1%로 차이를 보였다.

Self-es
teem

Initiativ
e

Social 
independence

creativit
y

χ²
(p)

All frequency 42 32 27 22

29.976
(0.000)

ratio(%) 34.1 26.0 22.0 17.9
1 Grade frequency 26 4 7 12

ratio(%) 53.1 8.2 14.3 24.5
2 Grade frequency 5 9 6 5

ratio(%) 20.0 36.0 24.0 20.0
3 Grade frequency 4 13 12 4

ratio(%) 12.1 39.4 36.4 12.1
4 Grade frequency 7 6 2 1

ratio(%) 43.8 37.5 12.5 6.3
20-23 age frequency 36 23 22 17

6.642
(0.355)

ratio(%) 36.7 23.5 22.4 17.3
24-26 age frequency 2 6 5 3

ratio(%) 12.5 37.5 31.3 18.8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4 3 0 2
ratio(%) 44.4 33.3 0.0 22.2

Metropolitan 
city

frequency 21 18 15 17

9.521
(0.146)

ratio(%) 29.6 25.4 21.1 23.0
Small cities frequency 16 9 6 1

ratio(%) 50.0 28.1 18.8 3.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5 5 6 4
ratio(%) 25.0 25.0 30.0 20.0

single frequency 40 28 27 21
4.515

(0.211)
ratio(%) 34.5 24.1 23.3 18.1

married frequency 2 4 0 1
ratio(%) 28.6 57.1 0.0 14.3

p<0.05

Table 3.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body contour emphasis 

3.2.3 하이힐 착용
양장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하이힐은 신여성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앞부분이 뾰족하고 발등
에 띠를 대는 스트랩 펌프스와 구두코가 뾰족하며 발등
을 덮는 스티치 등이 있었다[12]. 반면 19세기까지는 없
었던 새로운 소재로 번쩍이며 매끈한 질감을 지닌 에나
멜 하이힐도 선보였다[13].

신여성의 하이힐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Table 
4와 같이 자존감 30.9%, 진취성 30.1%, 사회적 독립성 
20.3%, 창의성 18.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에 
따른 차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카이제곱 검정의 실시 
결과는 학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p<0.05), 연령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0.05).

Self-est
eem Initiative

Social 
independe

nce
creativity χ²

(p)
All frequency 38 37 25 23

31.103
(0.000)

ratio(%) 30.9 30.1 20.3 18.7
1 Grade frequency 27 8 6 8

ratio(%) 55.1 16.3 12.2 16.3
2 Grade frequency 5 13 3 4

ratio(%) 20.0 52.0 12.0 16.0
3 Grade frequency 5 9 11 8

ratio(%) 15.2 27.3 33.3 24.2
4 Grade frequency 1 7 5 3

ratio(%) 6.3 43.8 31.3 18.8
20-23 age frequency 33 29 20 16

3.313
(0.769)

ratio(%) 33.7 29.6 20.4 16.3
24-26 age frequency 4 5 3 4

ratio(%) 25.0 31.3 18.8 25.0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1 3 2 3
ratio(%) 11.1 33.3 22.2 33.3

Metropolita
n city

frequency 25 21 14 11

6.339
(0.386)

ratio(%) 35.2 29.6 19.7 15.5
Small cities frequency 10 8 5 9

ratio(%) 31.3 25.0 15.6 28.1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8 6 3
ratio(%) 15.0 40.0 30.0 15.0

single frequency 38 35 22 21
4.540

(0.209)
ratio(%) 32.8 30.2 19.0 18.1

married frequency 0 2 3 2
ratio(%) 0.0 28.6 42.9 28.6

p<0.05

Table 4.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wearing high heels 

학년에 따른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여성성의 차이는 2,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각각 52.0%, 
43.8%인 반면 1학년은 16.3%, 3학년은 27.3%로 낮았
다. 거주지 유형 및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3.2.4 액세사리 착용
‘양장 모습에 핸드빽 대신에 얇다란 가방을 팔에다 끼

고 날개가 꼬친 감정 모자를 썻다[14]’, ‘시계는 신여성들
의 사치 양상을 전적으로 표출시키는 사물이었고 핸드백, 
보석, 반지와 함께 과시욕이 강해 사치와 허영을 조장했
다[15]’는 선행연구에서 보듯 신여성들의 모자, 장갑, 핸
드백, 목걸이 등 액세사리 착용을 시대를 초월하였다.

신여성의 액세사리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자존
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
혼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실시결과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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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연령대, 거주지 유형, 
결혼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는 1, 2학년의 경우 자존감
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각각 40.8%, 24.0%인 반면 3학
년은 9.1%, 4학년은 6.3%로 낮았다. 또한 3학년은 사회
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0.3%로 타 학년과 비
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Self-est
eem

Initiativ
e

Social 
independen

ce
creativi

ty
χ²
(p)

All frequency 30 33 22 38

21.569
(0.010)

ratio(%) 24.4 26.8 17.9 30.9
1 Grade frequency 20 10 8 11

ratio(%) 40.8 20.4 16.3 22.4
2 Grade frequency 6 7 3 9

ratio(%) 24.0 28.0 12.0 36.0
3 Grade frequency 3 11 10 9

ratio(%) 9.1 33.3 30.3 27.3
4 Grade frequency 1 5 1 9

ratio(%) 6.3 31.3 6.3 56.3
20-23 age frequency 26 27 15 30

6.743
(0.345)

ratio(%) 26.5 27.6 15.3 30.6
24-26 age frequency 4 2 5 5

ratio(%) 25.0 12.5 31.3 31.3
27 years old 

or older
frequency 0 4 2 3
ratio(%) 0.0 44.4 22.2 33.3

Metropolitan 
city

frequency 23 17 13 18

10.827
(0.094)

ratio(%) 32.4 23.9 18.3 25.4
Small cities frequency 4 7 7 14

ratio(%) 12.5 21.9 21.9 43.8
Farming and 
fishing village

frequency 3 9 2 6
ratio(%) 15.0 45.0 10.0 30.0

single frequency 30 31 21 34
3.528

90.317)
ratio(%) 25.9 26.7 18.1 29.3

married frequency 0 2 1 1
ratio(%) 0.0 28.6 14.3 57.1

p<0.05

Table. 5. Comparison of female gender differences in 
accessory wear

4. 결론
본 연구인 일제 강점기 신여성의 패션스타일에서 발산

되는 여성성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1학년과 

20-23세가 49명(39.8%)과 98명(79.7%)으로 가장 많았
다. 거주지 형태와 혼인 여부는 광역시 71명(57.7%)과 
미혼 116명(94.3%)으로 많았다.

둘째, 서양식 스커트의 착용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진취성 34.1%, 자존감 26.8%, 사회적 독립성 26.0%, 창
의성 13.0% 순으로 나타났다. 3학년은 자존감을 느낀 학

생이 3.0%로 1학년 44.9%와 4학년 37.5%에 비해 낮은 
반면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 비율은 39.4%로 타 학
년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신체 윤곽선 강조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은 자존
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2, 3,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5% 이상인 반면 1학년은 8.2%에 
그쳤다. 

넷째, 신여성의 하이힐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은 
자존감 30.9%, 진취성 30.1%, 사회적 독립성 20.3%, 창
의성 18.7% 순으로 나타났다. 2, 4학년의 경우 진취성을 
느낀 학생의 비중이 각각 52.0%, 43.8%인 반면 1학년은 
16.3%, 3학년은 27.3%로 낮았다. 

다섯째, 신여성의 액세사리 착용에서 느껴지는 여성성
은 자존감 34.1%, 진취성 26.0%, 사회적 독립성 22.0%, 
창의성 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학년은 자존감을 
느낀 학생들의 비율이 각각 40.8%, 24.0%인 반면 3학년
은 9.1%, 4학년은 6.3%로 낮았다. 또한 3학년은 사회적 
독립성을 느낀 학생의 비율이 30.3%로 타 학년과 비교하
여 높게 나타났다.

봉건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의 당당함을 표출한 
신여성들의 패션스타일에서 지각되는 여성성에 관한 요
인들을 분석한 본 연구를 통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사회에
서 건설적 자조론(自助論)을 정립한 여성성 표본의 제시
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현대 여성들의 자존감 정
립과 성공하는 혁신적인 여성성의 기틀을 마련하리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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